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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에너지,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!
노조와 고용안정합의서 체결 … 석유 화학 분할 이후 근로조건 유지

SK에너지가 석유 화학 사업을 2011년 분할키로 한 가운데 노조와 협의 없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

기로 합의했다.

구자영 사장과 이정묵 노조위원장은 5월25일 서울 본사에서 만나 고용안정합의서를 체결했다. 사업분할 전

후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, 노조와 협의 없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

다.

또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.

노사는 고용안정합의서와 별도로 체결한 합의서를 통해 신설기업이 조합원의 현행 급여체계, 복리후생, 단

체협약 등 제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승계하며, 근로조건 유지 및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.

SK에너지는 주력인 석유와 화학부문 본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

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분할안을 마련키로 했다.

SK에너지는 2009년 9월 윤활유 사업을 SK루브리컨츠로 분사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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